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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년 활동의 한 가지, "청소년에게 힘을 실어주기: 내일을 위한 희망" 

 

우간다 음팔라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는 사랑, 멘토십, 그리고 희망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최근 지역 청소년들에게 배움과 

웃음, 그리고 소통으로 가득한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청소년에게 힘을 실어주기: 내일을 위한 희망"이라는 고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열린 이 행사는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자신감, 창의성, 그리고 목적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녀들은 따뜻한 환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초대했습니다. 열린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수녀들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젊은이들의 꿈, 어려움, 그리고 질문에 귀 

기울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치, 신앙, 그리고 자기 확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가 진행되면서 수녀들은 청소년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수공예, 다른 창의적인 활동들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시간은 처음 시도하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쌓는 것도 의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활기찬 게임, 그룹 활동, 웃음으로 가득 차 청소년들과 수녀들은 직함이나 역할을 넘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릴레이 경주부터 이야기나눔 서클까지, 모든 활동은 기쁨과 희망이 힘을 북돋아 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년들은 노틀담 수녀들이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멘토, 교사, 그리고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는 데 

헌신하는 자애로운 여성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진정으로 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곳에 왔어요. 새로운 친구, 새로운 기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네요." 

이 행사는 진심 어린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하고, 유능하며,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들담 수녀들의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그 미래는 이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